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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동향 

김인호1) 

Ⅰ. 서론 

우리는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건을 떠올리면 당시의 엄청난 파괴력과 재난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가스관이 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일반인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그 위험성을 경시하는 풍조로부터 
우리에게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로 인
해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스관 뿐 만 아니라 상·하수

도 시설, 전력 및 통신케이블 등의 지하시설물과 도로, 건물 등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도상에 저장하
고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다. 

정부에서는 GIS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주제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지리
정보시스템(NGIS) 구축사업"을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괄분과인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행정자
치부, 과학기술부, 건교부(국립지리원), 정통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부는 GIS기반기 

<그림 1> 국가GIS 추진체제

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술개발분과로 참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GIS 기술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동향과 기술발전추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GIS기술의 발전방향의 틀은 정보기기의 발전과 통신망의 지능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발전하고 있어 정보기술
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GIS기술은 초창기에는 일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GIS에서 출발하였으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의 GIS기술의 특징은 개방
화(Openness)와 컴포넌트화(Componentization)로 말할 수 있다. 개방화의 움직임은 분산 컴퓨팅 환경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특정환경에서만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이한 기종들 사이에서도 정
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GIS기술을 개발하는 측에서 서로 데이터의 공유에 필요
한 각종 환경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해당기술의 개방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 환경에서의 지리정보처리에 
대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컴포넌트화는 과거의 전체시스템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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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달리 분산환경의 대두와 함께 필요한 정보만 처리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으로 시스템의 효율성 차원에서 새
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컨설팅 회사인 Gartner 그룹은 컴포넌트 시장규모가 2001년에는 약 7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컴포넌트 방향으로의 기술개발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Ⅱ. GIS기술의 변천과정 

GIS는 위치정보와 해당위치를 점유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속성정보에 관계를 설정하고 이
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각종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기술이다. 최근 위치정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
대하면서 GIS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계획, 환경관리, 시설물관리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위치정보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1. 태동기 

GIS가 새로운 정보기술로서 시장에 출현한 것은 다양한 사용자층을 고려한 정보기술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분야의 
지형공간 정보전문가(Geospecialist)를 주요 사용자로 하는 기술이었다. 이 때의 GIS기술은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
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기술이었다. 당시의 소프트웨어들은 특수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매우 복잡한 기능을 가지
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GIS응용의 등장으로 전에 없던 많은 양의 공간 데이터가 생겨나게 되었으
며 이를 관리해 줄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석도구와 함께 공간데이터를 관리해줄 도구들이 등장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데이터 관리도구들은 단순히 파일위치를 기록하거나 운영체제의 시스템 유틸리티를 이용하
는 형태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의 GIS 소프트웨어는 메인 프레임과 같은 대용량의 컴퓨터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표 1> GIS기술의 변천과정

2. 엔터프라이즈 시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GIS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도 GIS의 주요사용자는 전문가들인데 
이전과 다른 점은 지형공간정보만을 다루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전문가그룹이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GIS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GIS기술의 장
점을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지리정보가 업무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조직과 부서를 중심으로 사용자층이 형성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계획 부서, 재난방지 부서, 시설물관리부서 등의 공공관리분야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용자층이 형성되면서 지리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위 GIS전문가들은 이
때 시장에 출시된 각종 GIS도구의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비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한층 더 친숙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러한 도구가 이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ESRI의 Arc/Info 등과 같은 전문 GIS 소프트웨어
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공간정보처리 및 분석기능을 가진 전문 GIS 소프트웨어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응용시스템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리도구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공간 데이터관리도구들은 각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마다 다르고 관계형 DBMS(RDBMS)에 저장된 다른 형태
의 데이터와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다루는 공간 데이터가 통합되지는 못했다. 이 시기에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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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하드웨어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과거 메인프레임에서 가능하던 복잡한 공간정보 처리기능들이 워크스테이
션이나 PC환경에서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GIS사용자층이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가 과거의 GIS 태동기와 다른 점은 과거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형태였다면 이 시기는 어
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GIS 어플리케이션이 통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조직이나 기
관에서 정보기술부서가 생겨나고 정보기술을 그 조직이나 기관의 주요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정보기술 부서
에서 이러한 GIS기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GIS기술과 다른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통합
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시기였다. 

3. 정보인프라 시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보기술은 더욱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터넷과 같이 네트워크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GIS 기술도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러 기능 집단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기업적인 GIS 접근법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능의 경계가 없어지고 개별적인 책임의 소재가 넓어지는 것이 공통적
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
다. 지리정보는 이제 다른 종류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중의 하나로서 GIS기술
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이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게 되었다. 

누구나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GIS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해서는 업무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GIS기능들이 포함(Embedding)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용자들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의 어플리케
이션 안에 GIS기술을 활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최근의 정보기술의 경향이 플랫
폼과 독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기술의 핵심은 컴포넌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다양한 GIS기능들을 컴포넌트화하여 네트워크 상에
서 언제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 속에 들어가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지
리정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 필요가 없이 네트워크의 다른 쪽에서 생성된 지리정보만 가져다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컴포넌트 GIS기술의 발전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GIS Tool의 독립적인 형태에서 임베딩한
(Embedded)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의 GIS가 어플리케이션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였다면 향
후에는 GIS 컴포넌트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과도 그 안에서 임베딩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번째 특징은 과거의 GIS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될 때 극히 일부분만 쓸 경우라도 전체 시스템을 다 갖춰야 
하는 전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실제 업무에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GIS
기능만을 가져다 사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세번째 특징은 GIS 어플리케이션은 컴퓨팅 자원을 최소로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거와 같이 불필요한 자원도 점유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기술 인프라 환경과 
GIS의 관계는 단순히 정보기술 인프라에 GIS가 연결되는 차원에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 인프라에 임베
딩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Ⅲ. 최근 GIS기술발전 요인과 동향 

1.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 

90년대에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GIS기술개발환경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두드러진 개발환경의 변
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과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을 다루는 문제, 증가추세에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서 서버-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
술은 데이터관리의 해결책으로 관계형기술의 도입과 일반적이지 못한 데이터 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개발, 객체지향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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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RDBMS)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다. 
아직까지 파일기반의 계층형 DBMS가 남아 있으나 MIS구축 과정에서 현존 시스템을 줄이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을 위해서 RDBMS를 채택하고 있다. 객체지향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ODBMS)은 아직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
만 앞으로 부상하는 기술로서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BMS기술도 과거에는 현재의 ODBMS와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시장에서의 경쟁이 계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RDBMS모델은 행과 열에 기본을 두는 관계형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왔다. 즉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형식을 갖는 Binary Large Object 데이터 유형이 현재는 일반적인 데이터 유형으로 되었고, 추상데이터 유형은 음
향, 비디오, 시계열, 2차, 3차원 공간데이터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와 다차원 데이터를 다루도록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시스템에 추가되었다. 

객체지향기술은 재사용 가능한 객체라이브러리 형성을 통해서 빠른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
용한 방법이며, Visual Basic이나 Delphi, Power Builder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개발도구들은 모두 객체지향적이
다. 객체지향의 개념 즉, 캡슐화, Class, Instance, 상속성, 다형성 등은 안정적이며 재사용 가능한 코드 라이브러리
를 만들어 낸다. OLE custom controls(OCXs)와 같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객체 패키지들은 다른 OCX들과 결합
되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작업량이 많은 코딩작업 대신 작업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객체지향기술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만들어낸다는 오늘날의 컴퓨
팅의 가장 큰 관심사를 해결하는 기술이며 이것이 컴포넌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의 핵심이다. 

2.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1994년 8월 OGC(OpenGIS Consortium)의 결성으로 촉발된 GIS 상호운용성에 대한 관심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
히 증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GIS 소프트웨어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OGC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요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GIS 이용자들이 개방형
(Open)시스템의 장점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호운용성을 지원하지 않
는 제품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사용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GIS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상호 협력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고무적인 형태일 뿐만 아니라 OGC의 여
러 가지 노력은 현재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사업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마련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Intergraph사와 Oracle사가 OLE기준들을 정의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많은 회사들은 실제 개방
형 시스템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다. 상호운용성에 대한 또 다른 움직임은 워크스테
이션 기반의 GIS가 Microsoft Windows NT기반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스톨되어 있는 NT서버의 
숫자가 UNIX서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 참
조). 

<그림 2> 윈도우즈 NT 서버의 성장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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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PC 사용의 증가와 데스크탑 운영체제의 발달, 엔터프라이즈 GIS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NT기반으로 GIS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사용자들은 용이하게 GIS와 스프레드쉬트 및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과 같은 PC급 소프트웨어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GPS 및 원격영상자료의 획득기술 

위성기술의 발전은 GIS기술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레이더기술과 적외선 영역의 인공위성영상 발전은 
GIS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GIS와 GPS의 연계는 통합된 공간기술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위해 필요하다. 
GIS와 GPS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술로서 GPS 없이는 수치지도가 제작되거나, 갱신 및 유지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시간적인 위치정보의 갱신이 어려울 것이다. 원격탐사기술과 함께 GPS기술은 실제 어플리케이션 속에 고
도의 위치정보 획득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GPS기술은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
도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GPS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비의 감소도 GPS가 GIS의 한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한가지 결점은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선택적 
가용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공간정보의 활용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보안측면이다. 미국의 경
우도 이러한 GPS 및 위성정보에 대한 선택적 가용성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동서냉전시대의 종결로 과거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위성기술이 민영화되면서 Earthwatch사, 
Space Imaging의 EOSAT 등의 인공위성 영상전문회사가 생겨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GIS 분야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고,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해
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사사진 이미지 활용기술의 발달은 향후에 기존의 벡터 및 폴리곤 데이터의 단점을 보완
하면서 공간 데이터 시장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4. 인터넷 사용의 증대와 분산 컴퓨팅 환경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9-007.HTM (5 / 11)2006-05-08 오후 3:08:21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9-0058-01.JPG


과학기술정책 Vol.8 No.9 007

데이터 형태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방법 즉 공간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었으며 사용자들이 어떻게 그 데이터를 
변형했는가에 대한 정보 역시 데이터 정보 이상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최근 인터넷 환경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속
도도 향상됨에 따라 공간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면서 대두되는 문제이다. CD-ROM 및 여타 데이
터 저장기술의 발전 역시 모든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웹의 발전은 
일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런 추세는 데이터의 크기
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난 20년간 GIS 관련 기술 발전과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GPS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상에 GIS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데이터 저장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문서에서 자기테이프에 데이터를 저장하던 것을 
요즘은 CD-ROM에 저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분산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분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분산 컴퓨팅환경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최근 컴포넌트 소
프트웨어 개발의 기본 토대가 되는 컴포넌트 구조모델에 있다. 객체지향적 개발 방법론이 특정 환경의 소스 수준에
서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면, 컴포넌트 개발방법론은 표준환경에서 바이너리 수준에서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론이다. 이렇게 상호운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개발하려면 표준 컴포넌트 모델이 정립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부문에서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기술이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LE/COM(Object Linking and 
Embedding/Component Object Model)이다. 

CORBA 사양이 비영리 목적의 OMG에 의해 상당히 오랜기간 참여업체들의 노력과 합의의 산물이라면, OLE/COM
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축적된 객체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어느 것
이 우위를 점할지는 예견하기 어렵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LE/COM기술은 일반 어플리케이션 환경인 데스
크탑 환경의 PC 및 윈도우즈 NT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CORBA 사양은 보안측면에서 완벽을 요구하고 완
벽한 시스템 무결성을 요구하는 금융 및 보완부문의 서버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향후 두 기술은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GIS 표준화 활동 

상호운용 가능한 콤포넌트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특정 GIS산업에 국한된 패러다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
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기술적인 기반이 일반적인 기술발전 전망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GIS산업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지에 대해 요약하고자 한다. 

1. 산업차원의 컴포넌트 표준 

앞에서는 컴포넌트소프트웨어 개발의 토대가 되며 어떤 컴포넌트가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차원의 표준 컴
포넌트 모델 사양인 COM과 CORBA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컴포넌트가 특정산업이나 분야에서 공통으로 지
원하는 서비스나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차원에서 누구나 표준으로 따르는 사양개발이 
필수적이다. 결국은 이러한 표준사양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표준 사양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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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컴포넌트 구조 설계자들은 산업차원의 컴포넌트 사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OMG의 경우 CORBA모
델 내에 수직적 영역이 CORBA facility 개념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양을 지원하도록 해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는 OLE Industry Solution Group을 통해 OLE/COM 환경하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산업차원의 컴포넌트 사양이 필요한 이유는 같은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및 컴포넌트끼리의 상호운용성을 높
이려고 하는데 있다. 이는 어떤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기본 모듈에 대한 표준 사양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서 생산한다면 서로 다른 업체들이 만들어낸 제품이라 할지라도 상호 호환이 되어 필요한 모듈을 상호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차원의 컴포넌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수직적 시장
안에 표준을 정하려고 하는단체가 존재해야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GIS분야에서는 OGC이다. 

2. OGC(OpenGIS Consortium) 

OGC는 상호운용 가능한 지리정보처리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적, 상업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단체
로 상호 불용성(Non-interoperability)의 문제와 이 문제가 산업계, 정부, 학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1994년에 설립되었다. OGC의 회원은 지리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공급자, DB S/W공급자, 비
주얼(Visualization) S/W공급자, 시스템통합자, 컴퓨터공급자, 통신회사, 대학, 정보공급자 그리고 정부기관 등이
며, 소프트웨어 사양과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수립에 참여키 위해 가입하고 있다. 

OGC의 소프트웨어 사양은 지리자료와 지리정보처리 자원의 분산접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골격에 관한 포괄적인 
사양으로, 개방형 지리자료 상호운용성 사양(Open Geodata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으로 불린다. 
OpenGIS는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상세한 공통 인터페이스 툴(template)을 제공할 것인데, 이는 소
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른 OpenGIS 호환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이다. OpenGIS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Open Geodata Model: 지구와 지표면의 현상들을 수학적 또는 개념적으로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공통의 수단 

·OGIS Service Model: 지리자료에 대한 접근, 관리, 조작, 표현, 공유 등의 서비스에 대한 공통 사양 모델 

·Information Communities Model: 기술적인 상호불용성 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상호불용성 문제 해결을 위

해 Open Geodata Model과 OGIS Service Model을 이용하기 위한 틀 

Ⅴ. GIS 시장동향 

1996년 이후 GIS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규모 정보기술업체들의 GIS시장참여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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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합병과 인수움직임은 지리정보기술개발 패러다임이 과거 내부 개발에서 외부와의 합병 및 인수 등으로 바
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OGC결성에 의한 OpenGIS의 출현은 기존 GIS기술이 정보기술의 주류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거대 정보기술업체의 GIS시장참여 

Informix, Lockheed Martin, Mitsubishi 및 Oracle사 등이 GIS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GIS산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의견이 다소 다른데, 우선 긍정적 관점에서는 대
기업과 첨단기술 중심의 소규모기업이 그 주력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경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인 측면 즉 대기업은 자신의 주력분야인 데이터베이스 및 엔터프라이즈 DBMS분야
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GIS업체들은 GIS모델링 및 workflow에 중점을 두어 이 두 분야가 협력하고 상
승작용을 일으킨다면 GIS시장의 안정적 확대가 가능하리라고 보는 시각이다. 더욱이 이로인해 지리정보 시장이 더
욱 성숙되고 지리정보기술이 대규모 시장을 가진 정보기술의 주류로 떠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
다. 그리고 Chasm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대와 합병은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이 대기업의 마케
팅 및 시장장악 능력에 힘입어 Chasm을 뛰어넘고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분야
에 국한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대기업의 관련 제품군과 연합하여 완전제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측면도 
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잠재적인 80%의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사용자를 향한 GIS어플리케이션 시장
은 GIS전문회사들이 상대하던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과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대기업이 주력할 분야로 Embedded GIS기술을 채용한 일
반 소비자용 제품과 인터넷에 기반한 GIS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미래의 유력한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시각에 의하면 GIS의 개발은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경직된 조직구조상 불리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기업-중소기업의 협조관계는 GIS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이며 GIS의 영
역을 확대시켜, 지금의 ESRI와 Intergraph 양대 회사가 주도하는 GIS시장의 형태를 수많은 경쟁력 있는 GIS기업
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변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에게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2. GIS업체의 합병 

대규모 GIS업체인 Autodesk, Bently, ESRI사의 최근의 몇몇 합병사례는 지리정보산업의 패러다임이 내부적 생산
개발에서 외부합병 및 인수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규모 전문 정보기술 업체들이 
GIS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GIS업체들의 합병을 부추기는 면도 적지않은 것 같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기술개발
의 패러다임인지 또는 시장상황과 기회의 변화에 대응한 단순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
갈리고 있으나 적어도 이러한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
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경향은 기술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라기보다는 사용자층의 패러다임 변화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GIS산업에 대한 사용자측의 요구가 전과는 매우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요구
가 앞으로의 기술개발 전략과 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수 합병 움직임
의 원인을 정리하면 우선 완전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여러 제품을 다
루는 것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단일제품을 선호하며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사용자들은 첨단기술 자체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합병을 통한 기술구매는 개별기업이 가진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패키지화하여 우수한 완전제품을 단기간에 만들어 낼수 있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기술
이 Chasm을 뛰어넘는데 큰 힘이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완전제품화는 단편적인 기술을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여 작업의 용이성과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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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크게 증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환영할 일이다. 

다음으로 GIS시장은 기술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제품화의 시간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OpenGIS 등과 같은 표
준사양의 개발로 소프트웨어 제품의 질적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시
장의 점유율은 "인터넷시간"으로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제품을 내어놓는 시간을 단축하여 초기의 전문가 위
주의 시장을 실제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합병을 통한 기술구매도 충분히 합리적
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지원이 약속되는 안정된 회사의 제품을 선호하며 이러한 면에서 합병을 
통한 기술구매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합과 기술구매로의 기술개발 패러다임 변화는 기
술개발 능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과 강력한 제품화 및 마케팅 능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완전제품을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공급받고 지속적인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Ⅵ. 결어 

90년대 말의 시점에서 GIS기술동향과 시장동향을 기술하였다. 먼저 GIS기술의 변천과정은 GIS기술 역시 정보기
술의 하나라고 간주하고 이것이 정보기술 수명주기 측면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다른 정보기술과 마찬가지로 지리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라는 틈새시장에 필요한 정보기술로 진입하여 점차 조직과 
기관의 부서간 정보를 가로지르는 엔터프라이즈 GIS로 발전하고 향후에는 GIS도 중요한 정보인프라로 가치를 가
지는 시대로 발전할 것이다. 

본래 극소수의 전문가를 위한 도구로서 출발한 GIS기술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프
레임워크로서 해당 GIS어플리케이션에 능숙한 GIS전문가가 주된 사용자가 되다가 GIS가 해당조직이나 기관의 중
요한 정보 인프라가 되는 시기에는 사용자 대상은 일반인으로 확장되는 것이 큰 흐름이다. 즉 최근 GIS기술이 정보
기술의 주류로 합류함에 따라 GIS기술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
면 워드프로세서 기능과 매핑기능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동향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IS시장에 대규모 정보기술업체가 참여하는 
것이나, 여러 GIS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려는 것들 모두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러한 GIS시장의 변화 역시 사용자 계층이 소수의 전문가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또 시간적으로 빠른 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므로 GIS관련 업체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과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넓은 사용자측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컴포넌트 소프트웨어개발 방법론의 등장을 
설명하였다. 재빠른 기술대응과 사용자들이 원하는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바이너리 수준에서 재사용 가능한 소프
트웨어의 개발 방법론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컴포넌트 개발방법론이 대두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국가 GIS기술개발의 방향이나 국내 GIS기술개발업체들의 기술개발 방향이 세계적인 GIS
기술동향과 시장동향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GIS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운용 가능한 분산 환경하에서의 GIS 컴포넌트 소
프트웨어개발을 위해서는 사실상의 GIS산업계의 표준으로 정해져가고 있는 OpenGIS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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